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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O MASS Code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시급

 IMO, MSC/LEG/FAL 합동작업반(JWG) 회의에 앞서 세미나 개최
IMO는 MASS Code 개발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

-IMO는 자율운항선박(MASS) 운항을 위한 SOLAS 등 규정식별작업(RSE)을 완료하고, 비강제 
MASS Code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세부 작업에 착수함

-MASS Code 개발 과정을 보다 구체화, 가속화하기 위하여 통신작업반(CG : Correspondence 
Group)과 MSC/LEG/FAL로 구성된 공동작업반(JWG : Joint Working Group)을 가동함

-3일간(9월 7일~9일)의 MSC/LEG/FAL 공동작업반 회의에 앞서, MASS Code 개발과 관련한 
국가별 이슈, 프로젝트 동향 및 법적 체계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

-세미나에서 발표된 각 국가별 의견과 시사점은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JWG 회의에서 다
룸

주요국, 세미나 발표를 통하여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대한 기술력 공유
-세계 각국에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규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율운항선박 기

술과 규제를 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이 활발히 진행됨
-일본은 ‘MEGURI 2040’a) 프로젝트를 통한 완전무인선박을 실증하는 중인데, 자율 항법 장치

를 이용하여 750km의 거리를 18시간 항해 및 접‧이안과 26노트 선속을 유지한 자동 항해 기
술 실증 결과를 발표함

-싱가포르는 Wärtsilä, 로이드 선급, TCOMS와 함께 IntelliTug 프로젝트b)를 통하여 선장만 승
선한 상태의 자동 항해, 실시간 충돌 감지 및 회피 시스템을 실증함

-우리나라 또한 현재 수행 중인 ‘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’에서, 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 시스
템을 활용한 설정 항로의 항해, 해상교통 혼잡 상황의 충돌회피 기술을 실증 결과와 현황을 공
유함

-해당 실증과정을 통하여 시험선의 속도 및 경로, 다른 선박의 속도, 경로, 크기외 선박의 움직
임 상태, 환경요인(조도, 날씨, 시야확보 등), 센서의 성능 및 오류 등의 정보가 원격 모니터링
의 시각적 판단에 필수적임을 확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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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미나를 통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동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 및 중요
성 인식

-세미나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토대로 규제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
사항을 주장하고 자율운항선박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함

-핀란드 교통통신부와 노르웨이의 연구기관인 SINTEF(Stiftelsen for industriell og teknisk 
forskning)는 자율운항선박의 자동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며 기존의 모든 선박에 영향을 
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, 더불어 안정성과 사이버 보안 등의 구체적 표준 개발 중요성을 
주장함

-IMO MASS Code 통신작업반(Correspondence Group) Round 1에서 논의되었듯, 선장과 선원
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 세미나의 여러 참여기관에서 언급됨

-WMU(World Maritime University)는 가속화되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선원 
업무의 자동화 또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

-한편, 자율운항선박 운용 기술발전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선원 업무가 가중되고 원격 모
니터링 및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, 선원의 근무 및 사생활 노출의 문제가 발생될 
것이라는 우려도 있음

-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MAR(Maritime Autonomy Reguration) Lab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선장, 
선원 등의 역할과 책임, 관련 제도, 당직에 관련한 사항을 개발 중임

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MASS Code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
이 필요
세계 각국의 자율운항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

-세계 각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
러 기술 실증과 제도 개발 과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
보완해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요하다고  판단함

-이와 더불어 IMO MASS 세미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에서 논의되고 
있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

-이번 IMO MASS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,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MASS의 효율성과 안정
성,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일반선박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-제도적 측면을 본다면, 자율운항선박의 선장 및 선원, 원격제어자에 대한 임무, 역할, 자격에 
대한 정의를 확립하여 교육훈련과 필요한 커리큘럼을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선원 교육이 각국
으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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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운항선박 운용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 위해서는 친환경기술의 접목도 장려해야함

-IMO는 203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40%, 2050년까지 총배출량 50% 감축목표를 설정c)과 더
불어 에너지효율규제1)를 도입함

-내년 초,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(EEXI: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)와 탄소집약
도 지수(CII: Carbon Intensity Indicator) 조치가 발효될 예정d)이며 2024년 초에는 첫 번째 
인증이 시작됨

-이러한 규제 및 전략은 자율운항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적용 될 것이므로 자율운항선박 
개발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상황임

-이에 자율운항선박 운용의 필수적인 기술(자율 항해, 원격 제어, 육상과의 통신, 충돌 회피 시
스템 등)과 더불어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기술 기술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
발에 도입해야함

-실시간 해양 기상, 조류, 경로 분석을 통해 기관속도, 연료소비량 등을 제어하는 선박 항해 최
적화 기술을 자율운항선박에 도입한다면 안정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
갖출 수 있고 차세대 선박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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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, 기존 선박의 에너지 효율지수 :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수로, 현존
하는 모든 선박에도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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